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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심

리학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자기수용과 심리적 수용의 측면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적

이고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이며, 둘은 내

적인 사건들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다. 다음으로,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원불교적 관점에는 진리적

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대적 수용과 절대적 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적 수용은 

진리의 인과적 측면에 바탕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차별적이고 현상적인 사건들을 지

은 바에 대한 결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절대적 수용은 일체 분별이 없는 진리

의 본성으로부터 갖가지 분별과 차별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지켜보

고 경험하는 것이다. 원불교 마음공부 사례를 중심으로 수용의 역할을 탐색한 결과, 수용은 

안정, 통찰, 정의와 은혜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은 마음공부의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마음공부가 지속됨에 따라 수용이 거듭되면서 내적 성

장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원불교 내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수용에 대해 탐색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심리학에서의 학문적 성과를 참고하여 원불교 내에서도 수용에 초

점을 맞춘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마음공부의 보다 세밀한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일이 될 것이며, 수용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원불교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인격 단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수용, 상대적 수용,  절대적 수용, 마음공부, 수용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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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도가 99.9%  매우 효과적이며, 인류를 지구상에서 만

물의 영장으로 확립시키는 데 필수적이었다.1) 그러나 인간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의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이

러한 문제해결 모드가 오히려 바람직하거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가 많

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설사 어떤 전략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그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거나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거나 또

는 그 생각과 관련된 잠재된 에너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결국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제해결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내면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

며, 오히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2)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처한 현

실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때로는 적극적인 변화와 개선이 어렵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 아닐 때가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용’이다. 심리학에서는 이

미 오래 전부터 수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자기수용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다.3 ) 또한 마음챙김(m indfu lness)에 기초하여 자신의 감정과 느낌, 생각, 감

각 등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심리적 수용에 대한 연구들 역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수용에서 말하는 수용은 “일반적으로 고통은 이를 제거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더 증폭되고, 그 속으로 더 휘말리게 되며, 더 외상적인 것으로 변환된다는 개

념에 기초한다”4)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있는 그대

1 ) H ayes, S. C . &  Sm ith , S. G et out of your m ind &  into  your life, 문현미, 민병배 역,  마음에서 빠져

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 서울: 학지사, 2010, pp .31-32.

2 ) 위의 책, p .32.

3 ) 이훈진, ｢수용(A cceptance)이 심리적 증상,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제9

권 제1호 (서울: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09), pp .1-23, C ham berlain , J. M . &  H aaga, D . A . F . 

“U 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 f Rational-Em otive &  C ognitive-  

Behavior T herapy, 19(3), 2001, pp .163-176 등.

4 ) H ayes, S. C . &  Sm ith , S ., 앞의 책,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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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용이 허무주의적인 자기 패배를 의미하거나 그저 고통

을 참고 견디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5)

원불교 마음공부의 과정에서도 수용은 매우 중요하다.6 )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커녕 불만족스러운 모

습을 먼저 보게 된다.”7) 이런 상태에서는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

로를 비난하거나, 부인 또는 억압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이런 경향은 

감정이나 느낌, 감각과 같은 내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자신을 전

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인정하고 접촉하는 폐쇄적인 태도이며, 결국 

심리적인 건강이나 인격의 성숙을 막게 된다. 끼란이라는 스승은 “진정한 수행이란 자

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뿐”이라 하였다 한다.8) 

모든 감정은 같은 경로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된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가피한 삶의 일부

로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을 느낄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9 ) 감정뿐만 아니라 자

신의 모든 측면들과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설사 그것이 유쾌하지 않거나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

의 온전함을 찾는 길이며, 결국 삶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

이 되고, 내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근본적인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함과 아울러, “원망할 일이 있더

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래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10 )하기 위해서는 고통스

러운 상황조차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선

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느끼는 대상과 은혜의 내용에 대한 온전한 인식

과 체험이라는 진실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것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간에 인

식과 경험을 통해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가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공부와 인격적 성장에서의 수용의 실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불교적 관점에서 수용이라는 개념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수용은 원불교의 신앙‧

수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동안 신앙과 수행의 원리 및 방법 속에 함축적으

로 제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수용이 심리적 건강과 내적 성장의 중요한 부분임을 

5 ) H ayes, S. C . &  Sm ith , S ., 앞의 책, p .32.

6 ) 김은진,  마음공부의 실제 , 익산: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2014, 참고.

7 ) 정도연,  마음을 어루만지다 , 서울: 홍익출판사, 2013, p .95.

8 ) 오덕진,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려면 , 익산: 단장도실, 2016, p .416.

9 ) 정도연, 앞의 책, pp .114-115.

10 )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 ,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5,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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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때, 원만한 인격을 지향하는 원불교 교법과 그 실제적 방법으로서의 마음공부

의 측면에서 수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앞으로 마음공부의 

보다 세밀한 과정들을 감지하고 연구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다

채로운 원불교의 마음공부 방법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를 알

아봄으로써 수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불교적 관점

에서의 수용의 의미를 검토하고, 원불교 마음공부에서 수용의 역할에 대해 실제 원불

교 마음공부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수용 관련 연구

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

심리학에서의 수용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자기수용과 심리적 수용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수용은 1900년대 초기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많은 연구결

과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가 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

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1 1) 이와 더불어, 최근 인지행동치료와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심리적 수용이 있다. 인지행동치료의 전통 내에서 제3의 흐름을 형성

하고 있는 치료법들로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 ia lec tica l B ehav ior T herapy: D B T )12 ),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M indfuln ess- Based C ogn itive T herapy: M B C T )1 3), 수용-

전념치료(A cceptance and  C om m itm ent T herapy: A C T)14 )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법

들은 “정서나 인지의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사적 경험의 수용이라는 맥락의 변화를 강

11 ) 곽현주, 김현주, ｢한국 대학생의 우울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7호(서울: 

한국청소년학회, 2013), pp .75-98, Flett, G. L., Besser, A ., Davis, R. A ., & Hewitt, P. L. “Dimensions of 

perfection ism ,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 f Rational-Em otive-  

Cognitive-Behavior Therapy, 21, 2003, pp .119-138 등.  

12 ) Linehan, M  M ., &  W ilks, C . R . “The course and evo lution of d ialectical behavior therapy”, Am erican  

Journal o f P sychotherapy, 69(2), 2015, pp .97-110. 

13 ) Segal, Z . V ., W illiam s, J. G ., &  Teasdale, J. D . M indfu lness-Based Cognitive Therapy for D epression , 

이우경, 조선미, 황태연 역,  마음챙김 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 , 서울: 학지사, 2006.

14 ) H ayes, S. C ., Luom a, J. B., Bond, F . W ., M asuda, A ., &  L illis, J. “Acceptance and com m itm ent 

therapy: M odel, processes and outcom es", B ehaviour R esearch and Therapy, 44, 2006, p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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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에 수용중심치료법이라고 일컫기도 한다.”15 ) 본 장에

서는 자기수용 및 치료의 효과적인 기제로써 각광받고 있는 심리적 수용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자기수용

자기수용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기수용은 오랜 연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접근방법과 이론을 근간으로 그 의미가 

파악되어 왔다. 

먼저, 자기수용이라는 개념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로

저스(R ogers)로서, 자기수용이 개인의 자기개념과 이상적 자기개념이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16 ) 다음은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에 대한 로저스

(R ogers)의 견해이다.

로저스(R ogers)는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차이가 크면 그 사이에서 괴

리감, 불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경

험들을 하더라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지각하여 적응문제를 보이

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일관되고 통합된 자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

적· 부정적 지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사람이라고 하였다.1 7 )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수용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몇

몇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버거(Berger)는 쉬러(Sheerer)의 연구를 기반으로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정의하였는데, 자기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비난이나 칭찬을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감정, 동기, 

능력, 그리고 한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수용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고 타인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하였다.18 ) 

15 ) 문현미, ｢인지행동치료의 제3 동향｣  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1호(서울: 한국상

담심리학회, 2005), p .16.

16 ) C row ne, D . P., &  Stephens, M . W . “Self-acceptance and self- evaluative behavior: A  critique of 

m ethodology,” P sychological Bu lletin , 58(2), 1961, p .104. 

17 ) 송지은,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5), p12에서 재인용.

1 8 ) Berger, E. M . “T he relation between expressed acceptance of self and expressed acceptance of o 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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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박(Spivack)은 자기수용을 자기거절의 반대적 측면으로 보고 그 특성을 정의하

였다. 그에 의하면,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며, 바람, 두려움, 적대심, 정서적 경향성까지도 인식하고 수용한다. 또한 자기결정

력과 책임감이 있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타인으로부터의 칭찬, 비난에 의해 

오르내리지 않는다.1 9) 또한 쉐파드(Shepard)는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

과 부족한 점을 둘 다 인식하면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2 0)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

들에 의하면, 자기수용이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신의 감정, 동기, 능력, 강점뿐

만 아니라 한계 및 약점까지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만의 가치 기준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합리적정서행동 치료의 창시자인 엘리스(E llis)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이란 “자신이 지적으로, 바르게, 유능하게 행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한 개인이 자신을 온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21 )을 의미한다. 자신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타인의 수용 및 평가에 관계없이 스스로를 온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중점을 둔다.

국내 연구자들 역시 자기수용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들 정의에서는 특히 자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제시되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가족의 됨

됨이와 같은 환경적인 측면과 처한 현실까지도 수용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이 두드

러진다.2 2)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수용 연구의 초기에는 현실-이상 자기 간의 일치 여부로 자

기수용을 평가하는 접근법들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을 중

심으로 이러한 관점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2 3) 점차 자기수용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

다. 임전옥과 장성숙은 이러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자기수용 연구들을 개관한 뒤, 다양

Journal o f Abnorm al and Social P sychology, 47, 1952, pp .778-779. 

19 ) Sp ivack, S. S. “A  study of a m ethod of appraising self-acceptance and self-rejection ,” Journal o f 

Genetic  Psychology, 88, 1956, p .183. 

20 ) Shepard , L . A . “Self-acceptance: T he evaluative com ponent of the self- concept construct,” A m erican  

Educational R esearch Journal, 16(2), 1979, pp .140-141.

21 ) Ellis, A . P sychotherapy and the value of a hum an being. In  A . E llis &  R . Grieger (Eds.), H andbook  

of rational-em otive therapy (pp.99-112), N ew Y ork: Springer, 1977, p .101.  

22 ) 임전옥, 장성숙,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서울: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

구소, 2012), p .165.

23 ) 위의 논문,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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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자기수용의 특성을 분류하였고, 그러한 특성들에 근거하여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기수용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자신의 강점이

나 약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경향성을 비롯한 심리적 현상, 신체조건, 행동방식, 나

아가 가족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이

나 타인의 평가에 관계없이 스스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  

자기수용은 모든 인간이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존

감과 구별된다.2 5) 자기수용과 자존감은 서로 비슷하지만, 자존감이 높더라도 부정적인 

평가 상황에서 자기가치감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은 자기수용과 차

이가 있다.2 6) 즉, 안정적인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적이고 평가

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자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수용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수용은 자존감에 비해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과도 좀 더 높은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7 )

R yff(1989)는 “자기수용이 자기실현, 최적의 기능, 성숙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의 핵심 특성”2 8)이라고 하였다. 자기수용은 스스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자 태도로서, 성숙한 사람들의 특성인 동시에 내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라고 볼 수 있다.

2. 심리적 수용

심리적 수용이란 “사적인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는 것”29 )으로, “사건

24 ) 임전옥, 장성숙, 앞의 논문, p .166.

25 ) 추미례, 이영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 제1

호 (서울: 한국상담심리학회, 2014), pp .28-29.

26 ) 김광웅,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서울: 한국상담심리학회, 2007), p .984-985 참고.

2 7 ) M acinnes, D . L.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 ental H ealth N ursing, 13, 2006, p .483.

28 ) Ryff, C . D . “H appiness is everyth 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 eaning of psychological w ell-  

being,” Journal o 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989, p .1071. 

29 ) 오주용, 권석만, ｢심리적 수용이 신체적 불안 반응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0권 제4호 (서울: 한국임상심리학회, 2011), p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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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전히 그리고 방어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3 0)을 말한다. 즉, 삶에서 겪게 되는 어

떠한 감정이나 생각, 느낌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더

라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심리적 수

용은 마음챙김(m indfu lness)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마음챙김이란 “특별한 방식으로 

즉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31 )을 말한다. 연

구자에 따라 마음챙김을 수용의 요소로 보거나, 마음챙김의 요소로서 수용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윌리암스(W illiam s)와 린(L ynn )은 수용을 마음챙김의 요소로 여기

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았는데,32 ) “마음챙김과 수용 모두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둔 정신작용이지만, 좀 더 포괄적인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는 마음챙김에 비해 수용은 

경험에 대한 비회피와 비판단적인 측면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에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33 )

경험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일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만 생각해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상황이나 생각을 잊기 위해

서 인터넷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시험 실패로 인한 비참한 감정을 술로써 떨쳐버리려 

한다든지, 어떤 친구와의 심각한 갈등을 다른 친구에게 하소연함으로써 푼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내면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 온전히 경험한다기보다는 이를 회피

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때로는 일시

적으로 위안을 얻고 힘든 상황을 벗어난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지만, 내면의 고통

은 외면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그 일을 통한 학습을 막고, 결과적으로는 

회피하고 부인하고 억압했던 에너지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들은 개인의 인격적인 성숙에도 장해가 되

며, 일시적인 대처를 위해 사용하는 어떤 방법들은 오히려 해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강

화시켜서 후에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수용-전념치료(A C T)에서는 고통을 불러오는 심리적 경직성의 하나

로 경험의 회피를 들고 있다.34 ) “경험의 회피란 특정한 사적 경험 즉 신체적 감각, 정

서, 사고, 기억, 행동적 경향성에 접촉하지 않고 그 형태, 빈도 및 발생된 상황을 바꾸

30 ) H ayes, S. C . Content, context, and the types of psychological acceptance. In  S. C . H ayes, N . S. 

Jacson, V . M . Fo llette, &  M . J. D ougher (Eds.),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ty (pp.13-32), Reno: Context Press, 1994, p .30.

31 ) Kabat-Zinn, J.  W here you go , there you are  (N ew  York: H yperion , 1994), p .4.  

32 ) W illiam s, J. C . &  Lynn, S. J., 앞의 논문, p .23.

33 ) 임전옥, 장성숙, 앞의 논문, p .170.

34 ) 정하린, ｢단계별 수용 처치가 심리적 수용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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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할 때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35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되는데, “첫째

는 원하지 않는 사적 사건, 즉 생각, 느낌, 감각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며, 둘째는 사적 사건들을 기꺼이 경험하기를 꺼려하는 것, 셋째는 사적 사건

을 통제하거나 혹은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것”36 )이다. 다시 말하면, 경험의 회피란 내

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기꺼이 경험하

기보다는 통제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생각을 억압하도록 지시

했을 때 오히려 생각이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은3 7) 이렇듯 

경험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생각이나 감정, 신체적 감각의 강도나 빈도를 오히려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헤이즈(H ayes) 등은 많은 정신병리 속에 이러한 

경험의 회피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3 8) “이러한 경험의 회피에 대해 해독제로 기능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리적 수용이다.”3 9) 

심리적 수용은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을 인식하지만, 이러한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

고 수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개인은 부정적인 경험을 포함한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

고 그러한 사고나 감정을 단순히 마음에서 지나가는 사건으로 평가한다.”4 0) 따라서 수

용은 지금-여기의 순간에 머무는 것과 더불어 지금-여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모든 사

적인 사건들을 명확히 자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의 의미는 수용에 중

심을 둔 치료법인 수용중심 접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인지 ‘내용’의 ‘변화’를 

직접 시도하기보다는 자동화되어 변화가 어려운 인지적 ‘과정’ 자체를 ‘수용’하고, 생각

이나 감정은 생각이나 감정일 뿐임을 경험하여 이들을 실재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한다.”41 )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적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 경향성을 알

게 하고, 생각이나 감정, 느낌, 감각 등에 과도하게 밀착되지 않게 하는 동시에 평가적

인 요소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가지고 지켜보게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그동안 두려워

하거나 회피했던 사적 사건들이 하나의 정신적 과정일 뿐이며 실제적인 위협의 대상

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회피하거나 부인, 억압하는 데 사용

했던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용-전념치료(A C T) 이

35 ) H ayes S. C ., W ilson, K . G ., G ifford , E . V ., Follette, V . M ., &  Strosah l, K . “Experientia l avo idance 

and behavioral d isorders: A  functional d im ensional approach to  d iagnosis and treatm ent”, Journal o f 

C onsu lting and C lin ical P sychology, 64, 1996, p .1155.

36 ) 이훈진, 앞의 논문, p .2에서 재인용.

3 7 ) H ayes S. C ., W ilson, K . G . et a l., 앞의 논문, p .1161에서 재인용.

3 8 ) 위의 논문, p .1155.

39 ) 문현미, 앞의 논문, p .19. 

40 ) 이훈진, 앞의 논문, p .2. 

41 ) 문현미, 앞의 논문,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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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따르면, “우리가 기꺼이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42 )고 한다. 

지금까지 자기수용과 심리적 수용을 통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수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자기수용과 심리적 수용 모두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 비판단적인 태

도를 가지고 회피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결국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비롯하여 심리적 현상, 신체조건, 행동경향, 나

아가 가족됨됨이와 같이 자신이 처한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이며, 둘은 지금-여기에서의 순간에 일어나는 감

정, 생각, 느낌, 감각과 같은 내적인 사건들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수용을 잘 하게 되면 경험의 폭이 확장되고, 건설적인 행동의 잠재력이 커지며, 연

민은 커지고 타인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고, 규칙 등을 준수하고 평온하며 사리분별이 

밝아지고, 고통스러운 부정적 감정이 적어지며, 심리치료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4 3) 즉, 내면의 심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적인 태도나 행동 등 개인의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Ⅲ.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

원불교 교리의 핵심은 일원상의 진리이다. 원불교의 중심 경전인  정전 에 밝혀져 

있는 일원상의 진리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원상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하나이며,  일체의 분별이 나타나기 이전의 절

대 경지를 의미한다. 이 자리는 모든 중생의 근본 성품으로써 텅 빈 바탕인 공(空)

을 의미하지만, 이 공의 바탕은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허무의 빈 공간이 아니라 텅 

비어있기 때문에 우주만유 허공법계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참된 공(眞空)을 뜻한다. 

즉, 진공의 바탕인 일원상 안에는 유형의 모든 존재(우주만유)와 무형의 세계(허공

42 ) 정하린, 앞의 논문, p .1에서 재인용.

4 3 ) W illiam s, J. C . &  Lynn, S. J. “Acceptance: A  h istorical and conceptual review ,” Im agination , 

Cognition and Personality , 30(1), 2011, p .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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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가 포함되며, 사은(四恩) 전체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원상은 텅 비어 

있으되 모든 존재와 작용이 가득 차 있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이며 구공구족(俱空

具足)한 진리를 상징한다.4 4 )

  

원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용에는 이러한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을 둔 진리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용은 진공과 묘유, 구공과 구족 등으로 표현되는 진

리의 양면을 중심으로 상대적 수용과 절대적 수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상대적 수용

은 진리의 나타난 면인 현상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며, 절대적 수용은 차별현상을 

초월한 진리의 본질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1. 상대적 수용

상대적 수용은 인과의 진리에 바탕하여 자신에게 일어나는 차별적이고 현상적인 사

건들을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일원상의 진리에는 인과를 주

재하는 권능이 있으므로,4 5) 이 진리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일어나는 사건들

이 내가 짓고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임을 알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지은 죄 누구에게 주지도 못하고,  남이 지은 복 내가 가져오지도 못한다. 

내가 지은대로 받는 거다. 귀머거리가 왜 귀머거리 되고, 소경이 왜 소경이 되는 

줄 아느냐. 남의 집을 지나다가 얼핏 어떤 소리를 듣고, 다른 집에 가서는 좋은 소

리는 전하지 않고 나쁜 소리만 전하니까 귀가 멀게 되는 거다. 그런 귀는 있어도 

필요 없다.  귀가 단번에 머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 지은 죄로 머는 것이다. 눈도 마

찬가지다.” 4 6 )

육타원 이동진화는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지냈으며, 특히 신경 혈압이 심했다. 

머리가 아파 하루에도 두통약을 여러 차례 복용하면서도 누구에게도 그 아팠던 흔

적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하루는 어떤 꿈을 꾸고 나서,  내 평생 머리 아픈 

것이 필시 곡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스스로 고통스러운 일을 숙명으로 돌

44 ) 허석, ｢정산 송규 종사의 ｢일원상에 대하여｣와 일원사상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8집 (익

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pp .106-107.

45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p .95.

46 ) 박용덕,  원불교 초기교단사4: 금강산의 주인되라 ,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8, p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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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지병인 두통을 곱게 감수하였다.4 7 )  

황온순은 개성회원 이천륜의 지도로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신세타령을 하며 자

꾸 울었다. “왜 우는가?”  “.. ......” “누굴 원망하는 거냐.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

는 것이다.”  이 말에 온순은 가슴에 크게 와 닿는 것이 있었다.4 8 ) 

이러한 사례들은 모든 일이 짓고 받는 것임을 알게 하는 소태산 대종사(少太山 大

宗師, 이하 대종사, 1891-1943)4 9)의 가르침을 보여준다. 또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역시 인과의 진리를 믿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조차 큰 동요 없이, 

인과적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모습과 현상들은 절대적인 것이거나 고정되어 있

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지었던 결과로서 또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낄 때 때로는 좋은 것, 유쾌한 것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것, 그리고 심지어 비참한 것도 있지만 그런 모든 차별적인 모습과 현상들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설사 지금 갖고 있는 특성이나 모습, 조건이 사회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

통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거나 좋은 일이면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약점

이나 어려움, 부족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

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렵고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종사 안빈낙도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

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

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혜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

으라는 것이니라. … 후략]50 )  

47 ) 박용덕,  원불교 선진열전3: 구수산 칠산바다 ,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3, pp .210-211.

48 ) 박용덕,  원불교 초기교단사4: 금강산의 주인되라 , 앞의 책, p .292.

49 ) 원불교 교조. 7세 때 우주와 인생의 근본이치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해, 20년 가까운 구도생활을 했다. 

26세 되던 해인 1916년 4월 28일 이른 새벽에 우주와 인생의 근본진리를 깨쳤다.

5 0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pp .198-199.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acceptance)

인간이 “자신이 가진 나약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과 에너지

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51 ) 왜냐하면 “삶은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도

전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쏟는 에너지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고갈”52 )

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자신이 역경, 즉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리의 나타난 면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

는 마음이며, 자신과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런 태도야말로 내면의 진정한 힘을 키우는 길이 된다. 

김서오는 차남이 심장마비로 열반하였을 때, 위로하는 대산종사(大山 金大擧, 1914  

-1998)에게 어린 자식이 먼저 떠난 것도 자기가 지은 바가 아니겠냐 하면서 크게 동

요하지 않고 안정하겠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전갈을 보냈다.53 ) 이는 역경 속에서도 그

런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평정심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대적 수용에는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감수(甘受) 또는 감수

불보(甘受不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원망하지 않고 달게 받는 것이며, 나아가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일원상의 진리의 한 속성인 인과의 진리는 세상의 어느 곳에나 통하지 않는 곳 그

리고 통하지 않는 일이 없으므로, 상대적 수용에는 개인의 현실적인 환경이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온갖 경계5 4)들뿐만 아니라 신체적 조건, 성격이나 성향, 감정이나 느

낌, 감각과 같은 심리적 현상들, 행동 특성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수용의 대상으

로 포괄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거나 또는 과거로부터 조건

화되어온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진리의 지극히 차별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도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절대

적이거나 고정된 것은 없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천만가지로 나타나는 차별적인 결

과로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수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는 의미이다.”5 5) 따라서 상대적 수용은 이렇게 자신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각각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51 ) W elw ood, J. Tow ard a psychology of aw akening, 김명권, 주혜명 역,  깨달음의 심리학 , 서울: 학지

사, 2014, p .224.

52 ) 위의 책, p .224.

53 )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법사 법문집: 제3집 ,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8, p342. 

54 ) 경계란 내 정신(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 관계, 사건, 사물을 말한다. 최

봉순, ｢원불교의 마음공부의 심리학적 접근: 인지 행동치료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pp .199-221 중 202에서 재인용. 

55 ) W elw ood, J., 앞의 책,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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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대적 수용

절대적 수용은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하여 일체를 본질의 세계, 즉 진공에서 나타나

는 묘유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 너, 생과 사, 유와 무, 좋은 

것과 나쁜 것, 옳고 그름 등의 일체 분별이 없는 진리의 본체적 측면에 바탕해서 일어

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원래 분별이 없는 자리에 반조해서 다양하게 나타나

는 차별현상을 보는 것이다. 즉, 본성적이고 관조적이고 초월적인 입장에서의 수용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나를 포함한 일체의 일들이 현상적으로는 천만 가지의 차별

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분별이 없는 온전한 본성 자체가 인연을 

따라 ‘작용’할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수용은 진리의 원래 분별없는 공으로

부터 갖가지 분별이 나타나 무량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현상의 차별세계를 

대할 때 그 분별없는 자리에 반조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산종사 색불이공(色不異空)  공불이색(空不異色)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재산, 물질 등의 그 근본은 공으로부터 말미암고, 없는 것은 있는 세계로 색

과 공이 순환한다. 즉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色卽是空).  그러니 색을 직접 공으로 

보고 공을 직접 색으로 보라.  자꾸 변화하고 변천은 하되 허공은 그대로 엄연히 존

재한다. 그러니 생멸(生滅)을 불멸(不滅)로 증감을 부증불감(不增不減)으로 생사를 

불생불멸(不生不滅)로 구정을 불구부정(不垢不淨)으로 보아 있는 데와 없는 데에 

끌리지 말라.]  이어서 심무과애(心無罣礙)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끌린 바가 없으

니 마음이 막히지를 않는다. 생멸을 불생불멸로 아는 자는 이끌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없다. ..중략...사람도 궁하였다가 흥하였다가 변화가 무상하나 허공의 본체에

는 생멸 등 변화가 없다. 거래가 없는 자리가 주인이요, 번뇌는 객이다.  걸림이 없

고 깨끗한 저 허공 같은 마음이 참 본래 마음이다.  … 후략]5 6 )

정산종사(鼎山 宋奎, 1900-1962)가 송전은 열반 후 “인정으로써 생각을 일어내자

면 기가 막히나, 이왕 이리 된 일에 건강을 상할 것은 없다 하고 공적한 데로 마음을 

돌리니 태평하다.”57 )라고 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공 같은 본래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을 인식하고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에도 “인생이란 말과 고생이란 말은 서로 통하고 고생 가운데는 병고가 으뜸이 되겠

56 ) 박제권,  정산종사 수필법문(상) ,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8, pp .121-122.

57 ) 서문성,  정산종사님의 그때 그 말씀 ,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3,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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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가운데서 고를 초월하고 사는 세계가 대도의 세계다. 그 세계에서는 고락을 아

울러 수용하면서 고락을 아울러 잊는 경계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5 8) 라고 한 표

현 속에 절대적 수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대종사와 정산종사는 본래 마음에 바탕하여 현상의 변화에 걸림이 없도록, 즉 자신

의 본래 마음과 공의 이치에 바탕하여 현실의 고락과 희노애락을 수용하도록 지도하

였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성회원 박영주가 딸아이를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그렇게 딸이 보고 

싶냐?”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종사님, 한번이라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래? 죽은 딸을 보고 싶다고 어찌 볼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날 

수 없고 그 육신은 곧 썩어버린다. 인간의 생로병사란 우주 자연의 이치인데 네가 

그것을 거역하려고 해!”  대종사는 박영주를 꾸짖었다. 이날 이후 영주는 죽은 딸을 

보고 싶은 맘이 끊어지고 생사해탈 공부를 하게 되었다.5 9 )

서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던 날에는 시자들과 의사들에게 “서로 힘을 어

우르자.” 당부하시고 태연하신 태도로 수술실에 들으시어 안연히 웃으시며 수술에 

임하시니 의사와 간호원들이 다같이 희유를 찬탄하였고, 회복실에서는 첫 말씀이,  

“수술 다 끝났느냐. 큰 경험 쌓았다.”  하실 뿐 의사를 보시자 곧 만면에 웃음을 띠

우시고 수고를 위로하였고 그 후 3일간 신음소리 한 마디 아니하시고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누워계시니 좌우가 모두 거룩함을 거듭 찬탄하였다.6 0 )

절대적 수용은 수용한다는 생각도 없이 모든 현상을 진공에서 나타나는 묘유로써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세계에게 일어나는 일체 현상, 그리고 내적 사건인 감

정이나 느낌, 생각, 감각 등에 대해서도 이를 진리의 작용으로 알고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정산종사는 “안(安)은 불평(不平) 태평(太平)이 하나인 마음이다. 좋아하고 싫

어하는 마음을 초월하여야 평안(平安)하다.”6 1) 하였다. 따라서 절대적 수용이란 모든 

차별적 현상을 텅 빈 공의 자리에 바탕하여 은현자재(隱顯自在) 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그 초월적인 마음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58 ) 박정훈,  한울안 한이치에 ,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2, pp .131-132.

59 ) 박용덕,  원불교 초기교단사4: 금강산의 주인되라 , 앞의 책, p .304.

60 ) 박정훈, 앞의 책, pp .137-138.

61 ) 박제권,  정산종사 수필법문(하) ,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8, p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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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수용

이란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경험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에는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한 진리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상대적 수용은 진리의 인과적 측면에 바탕하여 자신에게 일

어나는 모든 차별적이고 현상적인 사건들을 지은 바에 대한 결과로서 있는 그대로 인

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절대적 수용은 일체 분별이 없는 진리의 본성으로부

터 갖가지 분별과 차별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지켜보고 경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에 포함되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단순히 현실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적 차원으로 확대되며, 상대적 수용은 인과의 진리에 바탕하여 ‘있

는 그대로’ 그리고 절대적 수용은 진공과 묘유의 진리적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

고 경험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원불교 마음공부에서 수용의 역할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수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불교 마음공부란 마음을 잘 사

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62 )을 말한다. 원불교에서 “‘마음공부’가 고유의 대중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정산종사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마음공부가 현재와 같이 대

중화된 것은 1992년에 수계농원의 정전마음공부 훈련에서 비롯된다.”6 3) 이를 시작으

로 현재는  정전 의 ｢일상수행의 요법｣6 4) 1 , 2 , 3조를 바탕으로, 먼저 경계임을 알고 

멈추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지켜보고,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마음

에 대조하는 ‘마음대조 공부’, 경계가 나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요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본래의 자성에 비추어보아야 

함을 강조하는 ‘자성을 세우는 공부’, 지금 여기에서 경계와 마음의 일어남을 알아차리

고, 정신을 차려서, 정신 차린 나로서 지금 여기의 경계를 알아차리고 불공(취사)하도

록 하는 ‘알아차림 공부’, 조목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나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

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대조하는 ‘유무념 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며, 학교와 원불교의 지역별 교당, 훈련원, 각종 캠프와 워크샵 등을 통해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6 5) 이 외에도, 원불교 교화단회, 법회, 강의 등을 

62 ) 이경열, ｢원불교의 마음공부｣  종교학보  제2집 (서울: 한국종교간대화학회, 2006), p .113.

63 ) 장진영, ｢원불교 마음공부의 원리와 범위｣  종교연구  제69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2), p .245.

64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p .54. 

65 ) 김은진, 앞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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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원불교 마음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원불교 마음공부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용의 실제적인 체험 및 그에 따 

른 수용의 구체적인 역할을 마음공부 사례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마음공부 사례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또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 마음대조 공부를 중심으로 하였다.66 ) 연구 방법은 먼저 마음대조 공부를 하면서 기

재한 일기로서, 논문, 서적, 또는 자료집에 이미 발간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다음으

로, 수용의 과정이 포함된 일기들을 발췌하고, 이 일기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수용의 역할은 안정, 통찰, 정의, 그리고 은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단, 일기

검토 과정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자료에서는 수용과 같은 세밀한 심리적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 자료를 대상으

로 하였다. 

1. 안정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용의 역할은 심리적 안정이다. 안 

정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편안하며, 온전함을 찾는 것을 말한다. 수

용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마음공부 사례에서 수용을 통해 안정을 얻게 된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상 평화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수용할 때 온다.”67 )와 같은 표현은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마음공부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특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된 사례들이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왠지 껄끄러운 느낌이 

든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이면에 뭔가가 있나,  더 잘 하라는 뜻인가 뭔

가 하여 요란했고, 단점은 단점대로 나의 깊숙한 내면을 들킨 것 같아 힘들었다. ..

중략.. .그러나 지금 마음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나는 싫은 나의 모습,  또한 그것을 인

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그리고 부러워하는 나의 모습 모두가 또 하나의 나의 

모습임을 인정한다. 부인하진 않는다.  모두를 끌어안으니 오히려 편안해진다.6 8 )

66 ) 김은진, 앞의 책, p .15.

67 ) 오덕진, 앞의 책, p .377.

68 ) 위의 책, pp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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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핑 돈다.  ‘그래, 나 돈 못 번다. 어쩔래? 당신은 돈 벌어서 좋겠다’는 마음 

이 들었다. 온갖 마음들이 들고 일어났다.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 나 자신의 무

능력한 모습에 대한 회의 등등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마음들이 일어났다...중략. ..

인정했다. 나의 이 한없이 구겨진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다. 상대의 마음들

도 물론 구겨졌겠지만 내 마음부터 어루만져주고, 알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싸울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원래 경계가 없을 때와 같지는 않지만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았다.  법회를 마치고 단회도 하고 점심을 먹는데 아침에 기

분 나빴던 일들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6 9 )

우리는 흔히 상황에 따라 원망이나 슬픔, 짜증,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 

면 이를 없애려고 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큰 불안이나 공포, 

무력감, 좌절감과 같은 정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음공부에서는 오히려 

그 일어난 마음을 인정해줌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약화시킨다.”7 0) 즉, 감정이나 느낌, 

상황 등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없애거나 피하거나 바꾸려

고 할 때 생기는 내면의 대립적인 갈등 구도가 쉬어지고,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내면

에서 통합되어 결국 안정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2. 통찰

통찰은 사건이나 상황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거나, 이해

의 깊이와 폭이 달라지거나, 사물의 원리를 알게 되거나,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되거나,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것과 같이 일종의 밝은 지혜가 생기는 것을 말한

다. 수용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질수록 습관과 업력에 끌림이 없이 대상과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선악염정의 분별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그것은 소소영령(昭昭靈靈)한 영지

(靈智)가 있기 때문이니, 그 영지가 소소(昭昭)히 경계를 비침에 따라 습관과 업력

에 의해서 종종(種種)의 분별망상이 나타나나니라. 그러나 부처님은 영지로써 경계

를 소소영령하게 비추시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廻光反照)  하시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外境)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적 청정한 지혜만이 앞에 나타나니라. 이와 같이 

69 ) 정인성,  행복! 그거 쉬워요 , 서울: 도서출판 솝리, 2000, p .38.

70 ) 최봉순, 앞의 논문,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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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성품은 똑같지마는 습관과 업력에 따라서 다르게 되므로 부처와 중생의 차

이가 있나니. … 후략]71 )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짐으로써 습관과 업력에 끌리 

지 않게 될수록 본래의 소소영령한 영지로 경계를 비추어서 밝은 지혜가 드러나게 된

다. 다음 사례들은 수용을 통해 안정을 찾음으로써 그 상황이나 일에 대한 통찰, 즉 

지혜를 얻게 된 내용이다.

그를 인정하고 새로움을 제시하니 그가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그래, 힘든 부분

은 지금껏 길들여 온 습관들이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아니

다. 왜냐면 그건 인과보응의 자연적 이치니까! 재미있는 건 내 안의 ‘습(習)’들을 

인정하고 바루니까 다른 사람의 습관들도 인정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상황들을 바

루려고 하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 방식들이 떠오르는 것이다.7 2 )

남편 회사는 더 나아진 것이 없다.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며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는 눈치다. 그런데 묘하게도 나는 이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중략...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요행을 바라는 바는 더욱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질 뿐이다. 수용되어지는 것이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하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떠

오른다. 떠오를 때마다 남편한테 얘기하면 받아 적으면서 진리의 말씀이라며 참고

하겠다고 한다.7 3 )

다음 사례들은 수용을 통해 당면한 상황 자체에 대한 지혜를 넘어 삶에 대한 이치 

를 터득하게 된 내용이다. 하나는, 친정 엄마가 예전에 자신이 임신했을 때와 현재 올

케가 임신했을 때 챙겨주는 모습이 다른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지만, 그 사실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렇게 사실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깨

닫게 되는 내용이다. 다음 사례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참회이며, 변화의 

길임을 알게 된 내용이다.

71 ) 오선명,  정산종사법설 , 익산: 월간원광사, 2000, pp .315-316.

72 ) 조원향, ｢무시선(無時禪) 경험을 통한 심리적 요인의 변화: 마음일기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0), pp .53-54.

73 ) 정인성, 앞의 책,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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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케가 임신으로 입덧을 한다고 친정 엄마가 먹을 만한 것을 이것저것 챙기고 

돈도 챙겨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하신다.  …중략… 그때 내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밖

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 무렵 돈이 없어서 챙기고 싶어도 못 챙

겼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안 가서 못 챙겼을 수도 있었겠지. 내가 엄마를 간섭할 수

는 없구나. 그래, 수용하는 수밖에.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력이 없는 것이

고,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자체가 자력이 양성된 것이구나. 마음공부하여 사

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고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는 길이구나.7 4 )

실수가 있을 때, 실수 많은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변명하

게 되고 때로는 자신에게 원망심을 내어 더욱 어리석은 경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으로 뉘우치는 것이

며, 새 생활을 개척하는 지름길임을 깨우치게 된다.75 )

 

3. 정의

정의는 바른 실행을 뜻한다. 자신의 마음 상태는 물론이고 일어난 상황을 있는 그대

로 수용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통찰이 생긴다. 나아가, 수용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수용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어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그대로 일

상의 행동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끼

면서 계속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놓인 상황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일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 그대로 업무에 착

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용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음 사례들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마음 그대로 자신의 일과 생활

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다 훈련교무님께서 가고 나니 교당이 텅 비는 것 같아 허

전함이 컸다. 없애려는 마음도 놓고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 감정이 경계로 있지 아

니하니 경계다 할 것도 나라 할 것도 없다. 이 또한 특별하다 할 것 없어 그냥 그

74 ) 정인성, 앞의 책, pp .262-263.

75 ) 박종락,  목탁소리 , 익산: 원광문화사, 1999,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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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뿐이니 그냥 할 일만 했다.7 6 )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머리가 멍해지고 가

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지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즐

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쓴다거나 그 증상들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태를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 상태를 통해 있어지는 불안

과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마음을 공부만 하다보면 어느새 공황장애도 내 안에서 머

물 만큼 머물다 저절로 사라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공황 장애를 통해 예비죽

음 공부도 한다. …중략… 불안한 채로 수업하고 밥 먹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아무렇지 않고. 불안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다 받아들이

고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원만한 마음공부임을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다.7 7 )

다음으로, 수용을 통해 안정을 얻으면, 밝은 지혜가 드러남으로써 상황이나 문제에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마음상태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성급한 언행은 발생되지 않으며 나와 상대 모두에게 공평하고 이로운 행동을 하게”78 )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장차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즉 죄업

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나는 친구를 잘 못 사귈 거라고,  내게 흥미를 느껴도 언젠가는 모두 다 떠날 거

라는 그런 맘이 있었던 것 같다. …중략… 내게 사람을 사귀는 기술이 서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외로우면 나의 인간관계 기술을 탓하며 마구 자학하는 

내 모습이다.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해왔다. 경계따라 사람 사

이에 일어날 수 있는 원근친소가 변화로 보아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면 관계는 

끝이라고 단정지으면서 한 편으로는 너무 괴로워하고 외로워했다. 내가 나의 마음

의 꼴을 잘 보아주지 못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용서

하지 못할 정도로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는데, 전

체적으로 그것을 변화로 바라보지 못했구나.  인색했던 나의 마음에 대해 참회가 되

어지고, 참회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라, 인간관계에서의 썰

렁함에 서툰 00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인정하며, 내가 열심히 미워했던 그 샘

76 ) 조원향, 앞의 논문, p .63.

77 ) 오덕진, 앞의 책, pp .162-163.

78 ) 최봉순, 앞의 논문,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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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괴로운 관계를 통해 20년 묵은 케케묵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녹아난다. 내일 

그 샘한테 빵이라도 사줘야 할 것 같다.7 9 ) 

위 사례에서와 같이, 수용과 함께 통찰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생기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적합한 방향인지를 알게 되므로, 비록 쉽지 않더라도 바른 행동을 선택할 

힘이 생기게 된다. 즉, ‘내일 그 샘한테 빵이라도 사줘야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은 그동

안 미워했던 그 대상에게 좀 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면서 변화를 만들 의지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은혜

정의에 더하여, 수용을 통해 개인의 생각, 태도, 행동이 보다 은혜(恩)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은(恩)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 ㉡인정, 온정 ㉢혜택 ㉣사랑

하다 ㉤감사하게 여기다 ㉥(은혜를)베풀다”80 )이다. 따라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인

정과 온정, 사랑을 베푸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서로 감사하면서 상

생과 평화 속에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열은 마음공부에 대해 “경계를 접하여 

성품(진공)에 대조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실행하여 모두 은혜롭게 생활하자는 것”8 1)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결국은 모두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데 초

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음대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기재한 일기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마음공부를 통

해 나타나는 내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 정금희와 전영국은 마음공부가 개인을 긍정

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마음공부 과정에서 나타난 수용의 

효과를 기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일어난 마음을 있는 그대

로 바라보기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부분을 인정

함으로써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예, 신비는 엄마의 모습을,  묘유는 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고

79 ) 오덕진, 앞의 책, pp .223-224.

80 ) 이상순, ｢은(恩)의 연원과 실천원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7집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

연구원, 2018), p .163

81 ) 이경열, 앞의 논문,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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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고차적 양상을 보여주었다.8 2 )

위에서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은혜로운 방향을 지

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수용이 보다 은혜로운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다. 다음 사례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자기 내면의 틀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받아

들임으로써 엄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보다 은혜롭게 변화된 내용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엄마의 어떤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겉으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질적인 차이는 엄청나게(강조

하면서) 많았죠. 예전 같으면 예를 들면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하루 종일 혼자 있었

으니까 심심하고, 아버지하고는 별로 이야기 할게 없으니까 저하고 얘기하고 싶잖아

요. 저는 들어주면서 건성으로 응응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근데 요즘은 재미있어요, 

엄마의 하는 얘기가, 관심도 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이야기한다 생각이 되요. …중략… 이런 점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저는 

저의 엄마가 변하는 것도 느껴져요. 엄마가 집착이 덜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기 생활을 가지려고도 하시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8 3 )

 

지금까지 원불교 마음공부에서 나타나는 수용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는 

수용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통찰, 정의와 은혜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앞의 정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용하면서 얻게 되는 안정된 마음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다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찰이 수용을 가져오고, 

수용을 통해 더 깊은 통찰과 정의, 나아가 은혜로 연결되기도 한다.

같이 공부하는 경희씨가 몸의 병은 어떤 사람과 걸린 데서 올 수 있으니 누구와 

걸리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의 부모님밖에 없었다. 

나는 부모님과의 업의 뿌리를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업의 뿌

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이 업은 이 생의 문제가 아니구나. 전생의 일이로구

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 그토록 무겁게 굴리고 다녔던 업의 윤회가 보였고 보이게 

되니 그 윤회에서 빠져나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래, 누구의 잘못도 아

82 ) 정금희, 전영국, ｢마음공부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적 변화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  제59집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p .275.

83 ) 위의 논문, pp .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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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구나. 부모님이나 나나 진리의 작용에 놀아난 것이구나. 업은 어느 생엔가 지었

던 것인데,  어리석은 중생이 그 업에 끌려 다녀 본인도 상처받고 상대에게는 상처

를 주었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니, 괴로워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괴로워했던 

나 자신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한없는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인성아, 미안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의 상처를 꼭 보듬어 줄게. 길고 긴 생을 윤

회의 쳇바퀴를 굴리고 다녔을 너를 생각하니, 한없이 가슴이 아프구나.” “부모님 죄

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저와 인연이 있어, 무자력한 저를 낳고 양

육하고,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건만,  

저는 저의 업에 가려 바로 보지(정견) 못하고 부모님을 원망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종사님과 스승님, 동지들 덕택에 모든 상황들을 잘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렇

게 나와 부모님께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하

마터면 은혜를 해로 갚을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부모 보은 조목이 

확실하게 들어온다. 40여 년 동안, 아니 그보다도 훨씬 긴 세월 동안 부모님께 불

효하였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보은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미친다.84 )

위 사례를 통해, 수용으로 안정을 얻고 이것이 통찰, 정의와 은혜로 연결되는 고정

된 순서를 따르면서 수용이 마음공부의 초기에만 발생한다기보다는 마음공부의 다양

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용은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의 근기와 수용의 대상,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마음공부 과정 중의 한 

지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공부의 결과로써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음공부의 과정 속에서 수용의 경험은 거듭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용의 폭과 깊이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마음공부를 통해 어떤 부

분에 대한 상대적 수용을 하게 된 사람이, 공부가 지속될수록 수용의 범위가 점차 확

대되는 동시에 결국 절대적 수용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진리적 안목과 체험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다. 

Ⅴ. 마치는 말

지금까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를 시작으로,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

84 ) 정인성, 앞의 책, pp .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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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알아보고, 원불교 마음공부에서의 수용의 역할을 마음공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수용의 의미를 자기수용과 심리적 수용에 대

한 연구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특성이

나 조건, 현실적 환경 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이며, 둘

은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 역시 심리학적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다. 즉, 수용이란 ‘있

는 그대로 인식하고 경험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불

교적 관점에서는 수용을 진리적 차원에서 본다는 점에서 심리학적 관점과 차별화된다. 

상대적 수용은 인과의 진리에 바탕하여 현상적 사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절대적 수용은 진리의 본질적 측면인 진공자리를 반조하여 묘유로 나타나는 차별 현

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수용과 절대적 수용의 대상에는 감정, 느낌, 생각, 

감각과 같은 내적인 사건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외모, 성격과 역량 및 자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까지 포함된다. 결국, 심리학적 관점과 원불교적 관점 

모두에서 수용이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기꺼이 

경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원불교 마음공부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용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수용은 안정, 통찰, 

정의, 그리고 은혜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수용이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통찰 즉 지혜를 얻게 되며, 정의와 은혜로 연

결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용을 통한 

안정된 마음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찰이 수용을 이끌어 낼 수도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용은 마음공부의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마음

공부가 지속됨에 따라 수용이 거듭되면서 내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짐작된다.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수용을 기르는 방법은 신앙, 수양, 지혜로 접근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신앙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진리와 성인의 가

르침을 믿음으로써 차별현상을 진리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성인의 말씀에 따라 인과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현상적인 모든 사건들을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받아들이며 상대적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양으로 접근

하는 방법은 마음을 멈추고 온전함을 챙김으로써 깨어있는 마음 그대로 내적 사건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 번째, 지혜로 접근하는 방법은 인과와 성품의 이치를 

배우고 이해하고 나아가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써 저절로 수용의 길을 터득하는 것이

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법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절대적 수용의 경우, 고요한 입정

(入定) 상태가 되어 분별하지 않는 가운데 밝게 드러남이 있음을 체험하거나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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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분별이 역력히 드러나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견성(見性)을 통해 통찰함으

로써 가능하다. 또한 염불과 좌선 등 수양의 방법을 통해 분별없는 본래 마음을 단련

함으로써 절대적 수용을 향한 힘을 길러갈 수 있을 것이다. 

수용의 이점에 대해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 걸쳐서 불교경전과 같은 종교서적들, 철

학자들의 이론들, 그리고 문학 작품들에 기술되어 있으며,85 ) 고대의 철학적, 종교적 

자료에서도 수용은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

다.86 ) 그만큼 수용은 개인의 인격적 성숙 및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수용은 결코 체념이나 자기패배적인 태도, 또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용의 이점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먼저 수용의 의

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진지한 자세로 그 힘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원불교 내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수용’에 대해 원불교적 관점에서 

그 의미와 역할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과의 진리에 바탕하여 현상적 사건들

을 인정하는 상대적 수용뿐만 아니라 진공과 묘유의 진리적 속성에 근거하여 모든 차

별현상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절대적 수용 역시 쉽지 않은 일이며, 마음공

부를 통해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긍정적인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마음공부의 깊

이에 따라서 수용의 폭과 정도는 달라질 것이며, 수용은 마음공부의 과정을 따라 반복

적으로 나타나면서 안정, 통찰, 정의, 은혜와 함께 점차 확대될 것이다. 나아가, 안정, 

통찰, 정의, 은혜는 원불교 수행의 요체인 삼학(三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

사)8 7)과 연결88 )되는 내용으로서, 수용이 삼학 수행과 이를 통한 인격 향상을 위해 실

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 그리고 이를 위한 마음공부가 수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수용이 안정, 통찰, 정의, 은혜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용에 초점을 맞춘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심리학에서는 오랜 연구의 역사 속에서 자기수용과 

심리적 수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명확한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자들

의 노력뿐만 아니라, 특히 심리적 수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심리적 수용의 상태를 체험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8 9) 

심리학에서의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참고하여 원불교 내에서도 수용에 초점을 맞춘 

85 ) W illiam s, J. C . &  Lynn, S. J. 앞의 논문, p .6.

86 ) 위의 논문, p .8.

87 )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pp .46-50. 

88 ) 의미상 안정은 정신수양, 통찰은 사리연구, 정의와 은혜는 작업취사와 연관된다.

8 9 ) H ayes, S. C . &  Sm ith , S., 앞의 책, H ayes, S. C . &  Strosah, K . D . A  practical gu ide to  acceptance  

and com m itm ent therapy, 손정락, 이금단 역,  수용전념치료: 실무지침서 , 서울: 학지사, 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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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마음공부의 보다 세밀한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일이 될 것이며, 수용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원불교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인격 단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원불교 내 수용 연구의 첫 시도로서, 앞으로 수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수용의 체

험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등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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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A cceptance from  the Perspective of W on-Buddhism : 

T he M eanings and  the R oles

Lim, Jeonok

W onkw ang U niversity

T he pu rpo se  o f th is s tudy  w as to  exam ine th e m ean ings  and  th e  ro les  o f  ac cep tance  from  

th e  p ersp ectiv e  o f W on- B uddh ism . F irst,  th e  m ean ings o f acc ep tance in  p sycho logy  w ere  

su rveyed . A ccep tance can  be  app roached  as  eith er  self- accep tance  o r p sycho logica l accep tance . 

T he  firs t is an  a tt itude  to  ‘recogn ize, adm it and  acc ep t as  th ey are’ no t on ly va riou s a spects  

o f onese lf bu t a lso  th e rea lity and  env ironm en t in  w h ich  one  is lo ca ted . T he  second  is to  

‘w illin g ly  and  fu lly  exper ience’ in te rna l even ts ‘w ith  aw areness o f th em  as  th ey  a re ’ w ithou t 

avo idance . T hen , th e  m ean ings o f acc ep tance from  th e p ersp ec tiv e  o f W on- B uddh ism  w ere  

stud ied . C onsid ering tha t th e  W on-B uddh ist p ersp ec tiv e in cludes a d im ens ion  o f rel ig iou s tru th , 

acc ep tance in  W on- B uddh ism  can  be  d ivid ed  in to  accep tance  in  th e  re la tiv e  sen se  and  

acc ep tance in  th e  ab so lu te sen se . A ccep tance  in  th e  re la tiv e  sen se is to  acknow ledge and  take  

a ll th e d isc rim ina ting  and  phenom ena l even ts happen ing  to  onese lf a s  th e  re su lts o f  w ha t one  

has done  based  on  th e  tru th  o f c au se  and  e ffect . A ccep tance in  th e ab so lu te sen se is to  

recogn ize , ob serve and  experience  as  th ey  are a ll th e  d iscrim ina ting though ts  and  phenom ena  

a ris ing  from  th e  o riginal na tu re  o f th e  tru th  d evo id  o f any  d isc rim ina tion . T he  ro les  o f  

acc ep tance w ere exp lo red  fo cu sing  on  th e  ca se s o f W on- B uddh ist m ind  s tudy . T he  re su lts  

revealed  tha t acc ep tance ha s in flu ences  on  b r ing ing  abou t p sycho log ica l stab i lity , in sigh t , righ t 

action  and  g ra titude. A ccep tance  cou ld  happen  any  tim e in  th e  p rocess o f m ind  study , and  

repea ted  accep tance  th rough  con tinued  m ind  study  had  e ffects  on  p sycho logica l and  sp ir itua l 

g row th . T he cu rren t study  has a  s ign ific ance in  that accep tance , on  w h ich  a tten tion  had  no t 

b een  pa id  in  W on- B uddh ism , w as exp lo red  It can  b e  sugges ted  tha t W on- B uddh ist  m ind  

study p rogram s focu sing  on  accep tance  b e  d eve loped  refe rr ing  to  th e p sycho log ica l stud ies  on  

acc ep tance. T h is w ill e labo ra te  th e understand ing  on  th e  d e ta iled  p rocess o f m ind  study  in  

W on- B uddh ism . A lso , by  in co rpo ra ting  th e genera l and  non- re lig iou s  th em e o f accep tance , 

app roaches o f m ind  s tudy  can  be  ex tended  to  p rovid e m ore  popu la r  opportun itie s fo r conc re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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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a listic  character  d eve lopm en t fo r  genera l p eop le.  

 

K ey w ord s:  A ccep tance , A ccep tance  in  th e  relat iv e sen se , A ccep tance  in  th e  ab so lu te  

sen se, M ind  study , R o le s o f acc ep tance


